
15∼17일 경륜 개장 27주년 기념 대상경륜…임채빈꺠vs꺠정종진 리턴매치

‘경륜 개장 27주년 기념 대상경륜’이
15일부터 17일까지 광명 스피돔에서 열
린다.

8월 특선급 3개 경주로 실시한 ‘온라
인 발매(스피드 온) 론칭 기념 특별대상
경륜’과 달리 이번에는 특선급 6개 경주
로 규모를 키웠다. 금요일 예선, 토요일
준결승에 이어 일요일 결승을 치른다.

최근 특선급은 그동안 2진급으로 평
가받던 김관희, 김희준, 류재열, 정정교,
전원규가 황인혁, 정하늘, 임채빈, 신은
섭, 정종진 등 기존 강자를 꺾는 파란을
자주 일으키면서 상향평준화 됐다는 평
가를 듣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상경륜은 이런 특선급
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륜의 투톱
이라 할 수 있는 임채빈(25기)과 정종진
(20기)의 맞대결 승자에게 트로피가 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회날짜
가 다가올수록 많은 경륜 팬들과 전문가
들은 이번에도 임채빈일지, 아니면 정종
진이 설욕에 성공할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임채빈이 등장하기 전까지 특선급은
정종진을 중심으로 두텁게 형성된 수도

권-충청권 연합에 경상권 선수들이 지속
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흐름이었다. 어쩌
다 이변이 생겨도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
고, 그러는 사이 정종진은 그랑프리 4연
패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뀫임채빈 “친해졌지만 승부는 승부”
하지만 돌풍의 신인 임채빈이 슈퍼특

선급 황인혁, 성낙송, 정하늘, 신은섭을
차례로 꺾으면서 특선급 분위기는 급변

했다. 임채빈의 차원이 다른 선행을 경
험한 수도권-충청권 강자들은 그를 인정
하면서 마크에 주력했고, 임채빈도 이들
과 자주 타협하며 유대관계를 빠르게 넓
히고 있다.

임채빈과 정종진이 첫 맞대결을 펼친
8월 대상경륜 결승에는 수도권-충청권
선수들이 5명이나 있었으나 누구도 정
종진 마크를 노리는 선수가 없었다. 정
종진의 친구 황인혁, 인근지역 후배 정

하늘은 선두 유도원 퇴피와 동시에 번갈
아서 기습적으로 치고 나갔고, 정종진
마크로 두 번이나 그랑프리 준우승을 한
서울체고 선배 신은섭은 오히려 타종시
점에서 임채빈 뒤에 붙어 정종진을 곤혹
스럽게 만들었다.

임채빈은 최근 예상지 경륜박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시합을 하면서 수도권,
충청권 형들과 많이 친해졌다”며 “특히
(정)종진이 형과 19일, 20일에 열리는 국
가대표 선발전을 위해 지금 양양에서 같
이 합숙훈련을 해 안 친할 수가 없다. 여
기서 계속 훈련을 하다가 시합에 맞춰 입
소도 같이 할 예정이다”고 근황을 소개
했다.

하지만 임채빈은 “그래도 친분은 친분
이고, 승부는 승부다. 절대 지고 싶은 마
음이 없고 결승 대진표가 어떻게 짜여질
지 모르겠으나 종진이 형 앞이든 뒤든 상
관없이 최대한 힘을 쓰면서 후회 없는 플
레이를펼치겠다”고승부욕을 보였다.

박진수경륜박사팀장은 “동서울팀,세
종팀에서 고루 결승진출자가 나올 경우
임채빈과정종진은 8월첫맞대결처럼서
로를 우군이자 경쟁자로 생각하면서 우
승을 다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대전지점, 천안지
점, 부산(본장, 광복지점, 서면지점), 창
원(본장, 김해지점) 뿐만 아니라 온라인
발매인 스피드 온에서도 회원가입을 하
면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등으로 즐길 수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돌풍의임채빈 “이번에도종진이형이길것”
경륜 ‘투톱’ 우승 경쟁 전망 지배적
임채빈, 수도권-충청권과 유대 UP
정종진과 리턴매치 자신감 드러내
경륜팬들 벌써부터 승부 예측 후끈

8월 첫 격돌에 이어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하는 ‘경륜 개장 27주년 대상경륜’에서 맞대결이 기대
되는 경륜의 ‘투톱’ 임채빈(왼쪽)과 정종진. 맞대결을 두고 팬과 경륜 전문가의 예측이 팽팽하게 엇
갈리는 등 관심이 뜨겁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
2021년 10월 13일 수요일 9

드디어 2021년 들어 첫 경정 대상경
주가 열린다. 원래 경정 시즌이 개막하
면 스포츠월드배(4월), 경정 여왕전(5
월),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8월),
스포츠경향배(9월), 쿠리하라배(10월)
등이 잇따라 열리고 마지막으로 ‘경정

의 꽃’으로 불리는 12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그랑프
리가 화려하게 시즌을 마무리하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그동안 정상적인 운
영을 하지 못하면서 대상경주가 줄줄이 취소됐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38회 차에 이르러서야 첫 대상경주인 쿠
리하라배가 열리게 됐다.

쿠리하라배는 한국 경정 초창기에 선수 교육부터 경
주 운영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부분에 걸쳐 기초를 닦
은 쿠리하라 고이치로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대회다. 일
본에서 경정 선수로 31년간 활약한 쿠리하라는 2001년
8월 경정훈련원 교관으로 부임해 1기부터 3기 선수들에
게 자신의 노하우와 기술을 전수했다. 사비로 모터와 보
트를 국내로 들여와 교육하는 등 한국 경정이 짧은 시간
에 자리잡는 데에 큰 기여를 했다.

20일과 21일 열리는 쿠리하라배는 대상경주 중 가장
상금이 큰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그랑프리 예선을 겸하
고 있다. 토너먼트 방식으로 12명이 수요일 예선에 참가
해 이중 6명이 목요일 결승에 나선다.

출전자격은 1회 차부터 38회차 개최일 전까지 성적 상
위자다. 올 시즌 강자인 김민천과 심상철이 플라잉으로
출전을 못하는 상황이어서 최종 12명 엔트리에 들어가
기 위한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36회차까지 성적을 종합하면 김종민이 선두이며 조성
인과 어선규, 김민길, 이용세, 김민준, 김현철, 박정아,
김응선, 한성근, 이미나, 류석현 등이 12명 안에 든다. 그
외 김완석, 김인혜, 김지현, 손제민, 배혜민 등도 상황에
따라 출전자격을 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김재범 기자

올시즌 경정 첫 대상경주
쿠리하라배 20일 스타트
37회차까지 상위 12명 출전…김종민 현재 선두

쿠리하라고이치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
사업총괄본부는 세계 최초로 경정 경주용
소형 전기모터보트 개발에 착수했다.

그동안 전기 추진체를 이용한 모터보트
가 출시된 적은 있으나 실제 경주에 투입돼
운영한 사례는 아직 없다. 경정 경주의 종
주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도 경주용 전기
모터보트 개발은 전무하다.

전기 모터보트 개발 사업은 고출력, 고내
구성, 고방수성을 겸비한 전기추진기(모터)

개발, 교체형 고안전성 배터리팩 및 충전
시스템 개발, 탄소섬유 등 복합 신소재를
활용한 새 선체 개발 등을 진행한다.

경주사업총괄본부 관계자는 “전기 모터
보트 개발을 통해 배기가스 제로와 탄소중
립 실현으로 연료비 절감(연간 약 20억 원)
과 소음감소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상생 등
의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주사업총괄본부는 2002년 경정 개장
이후 장비 국산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2008년부터 모터(2기통 32마력)의
100%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후 저소음 감
음형 모터보트도 추가로 자체개발해 현재
경주에 활용하고 있다.

세계최초경정경주용전기모터보트개발착수

충전시스템·새선체등동시개발
배기가스 제로·연료비 절감 기대

2020년 모터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는 7일
미사리경정공원에서공단스포츠단과강동
경희한의원이 의료지원 서비스 협약을 맺
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강동경희한의원은
공단 산하의 펜싱, 사이클, 마라톤, 여자축
구, 카누, 다이빙, 장애인스키 등 7개 스포
츠팀 선수들이 부상, 질병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약침, 첩약 등에 대한 할인 지
원을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협약
식에 참석한 이맹규 경륜경정건전화본부
장은 “앞으로 선수들이 좋은 의료 서비스
를 받고 신속한 회복을 통해 좋은 성적을
올릴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협약은
양 기관의 해지 의사가 없는 경우 1년 단위
로 자동 연장된다.

공단 스포츠단 의료지원 협약 체결

스포츠투아이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예고

프로야구 <13일>

깳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NC <고척> 키움
(-) (-)

오후6시30분, SBS스포츠, SPOTV

삼성 <광주> KIA
(-) (-)

오후6시30분, KBSN스포츠, 광주 CMB

LG <사직> 롯데
(-) (-)

오후6시30분, SPOTV2

KT <잠실> 두산
(-) (-)

오후6시30분, MBC스포츠플러스

프로야구기록실 <11일>

제102회전국체육대회경기결과 <12일>

깳2021-2022 KGC 인삼공사 정관장 프로농구삼성 <잠실실내> KCC
오후7시, SPOTV G&H

프로농구 <13일>

경기결과

프로축구 <12일>

깳팀순위
순위 팀 승점 승 패 무 득점 실점
2 전북 63 18 5 9 56 30

3 대구 49 13 9 10 37 35

7 포항 42 11 12 9 35 39

9 서울 34 8 14 10 33 39

10 강원 34 8 13 10 32 38

11 성남 34 8 14 10 28 39

4 수원FC 45 12 11 9 44 46

5 제주 44 10 8 14 41 37

6 수원 42 11 12 9 39 40

8 인천 37 10 15 7 32 42

12 광주 29 8 18 5 30 42

1 울산 64 18 4 10 53 33

득점
선수 팀

② 꺜라스 수원
③ 꺜구스타보 전북
④ 꺜일류첸코 전북
⑤ 꺜뮬리치 성남

득점
15
12
12
12

① 꺜주민규 제주 15

도움
선수 팀

② 꺜무릴로 수원
③ 꺜이영재 수원
④ 꺜강상우 포항
⑤ 꺜김태환 울산

도움
8
7
7
6

① 꺜김보경 전북 9

순위 팀 경기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타율 방어율 홈승률 득점 실점 홈런 도루 실책1 Ｋ Ｔ 128 71 50 7 0.587 - 1승 0.266 3.70 0.633 657 527 98 103 1002 Ｌ Ｇ 125 66 52 7 0.559 3.5 1패 0.255 3.68 0.597 570 505 103 77 813 삼 성 130 68 54 8 0.557 3.5 1패 0.270 4.40 0.607 659 609 122 108 82

5 Ｎ Ｃ 125 59 59 7 0.500 10.5 2승 0.263 4.50 0.525 630 604 156 91 99

8 롯 데 130 60 65 5 0.480 13.0 2패 0.278 5.39 0.464 672 732 97 58 77

10 한 화 133 47 76 10 0.382 25.0 4패 0.240 4.68 0.410 556 678 77 101 105

깳팀순위

4 두 산 126 62 59 5 0.512 9.0 1패 0.270 4.29 0.517 658 582 101 66 81

5 키 움 128 61 61 6 0.500 10.5 2패 0.256 4.32 0.603 637 632 83 86 115

9 ＫＩＡ 126 50 68 8 0.424 19.5 3승 0.247 5.02 0.467 502 669 59 62 95

5 S S G 31 60 60 11 .500 0.5 2승 .261 4.92 .576 677 680 167 94 91

순위 선수 팀 타율 경기 타수 안타 홈런 득점 타점 도루 4사 삼진 실책 득점권 OPS1 강 백 호 Ｋ Ｔ 0.356 126 452 161 16 70 96 10 94 75 17 0.324 1.0042 이 정 후 키 움 0.353 107 402 142 5 69 65 7 66 31 3 0.325 0.9363 전 준 우 롯 데 0.340 130 497 169 7 82 87 6 56 61 0 0.426 0.8644 박 건 우 두 산 0.336 108 393 132 4 72 50 12 52 59 1 0.347 0.8605 양 의 지 Ｎ Ｃ 0.329 122 417 137 27 73 100 2 69 53 3 0.396 1.0066 홍 창 기 Ｌ Ｇ 0.325 125 458 149 4 85 48 21 105 79 1 0.340 0.8607 페르난데스 두 산 0.317 123 470 149 14 65 75 0 62 31 1 0.297 0.8458 안 치 홍 롯 데 0.312 105 382 119 9 54 76 3 52 55 6 0.389 0.8559 황 재 균 Ｋ Ｔ 0.305 101 387 118 10 68 49 11 45 80 14 0.314 0.79910 손 아 섭 롯 데 0.305 125 489 149 1 78 49 11 60 61 5 0.312 0.743

깳타격

11 구 자 욱 삼 성 0.304 125 490 149 20 99 82 27 51 87 3 0.294 0.87612 김 선 빈 ＫＩＡ 0.303 118 458 139 5 52 60 0 56 34 6 0.307 0.77913 김 혜 성 키 움 0.303 128 498 151 3 85 61 40 56 87 31 0.302 0.74214 강 민 호 삼 성 0.300 112 373 112 16 50 62 0 42 46 7 0.250 0.84815 박 해 민 삼 성 0.299 114 405 121 5 75 50 33 68 75 1 0.324 0.78816 정 훈 롯 데 0.297 122 454 135 13 67 73 8 66 87 1 0.241 0.82917 박 성 한 S S G .297 22 57 06 4 49 35 12 46 60 1 .276 .76918 최 원 준 ＫＩＡ 0.292 125 517 151 4 74 39 31 63 58 7 0.274 0.74419 김 현 수 Ｌ Ｇ 0.291 121 440 128 16 62 79 3 67 37 0 0.254 0.83420 피 렐 라 삼 성 0.291 126 506 147 26 95 91 9 58 76 0 0.294 0.862※득점권타율:주자2루,3루,1·2루,1·3루,2·3루,만루시타율 OPS:출루율÷장타율

※피타율: 안타 ÷ 타수 WHIP(이닝당 출루 허용): (안타+볼넷) ÷ 이닝
18 프 랑 코 롯 데 5.52 31 133.2 89 82 9 0 134 18 105 88 0.261 1.517

11 박 세 웅 롯 데 3.96 25 147.2 67 65 9 0 132 20 115 50 0.235 1.17812 카 펜 터 한 화 4.12 28 153.0 82 70 5 0 137 15 162 82 0.237 1.331213 김 민 우 한 화 4.12 26 142.0 67 65 12 0 119 15 117 77 0.228 1.33914 스트레일리 롯 데 4.25 27 144.0 78 68 9 0 145 11 137 69 0.264 1.441115 신 민 혁 Ｎ Ｃ 4.54 27 127.0 68 64 8 0 142 15 92 43 0.280 1.42616 최 원 태 키 움 4.64 25 128.0 82 66 8 0 152 10 79 55 0.296 1.571017 임 기 영 ＫＩＡ 4.87 25 135.0 75 73 5 0 134 13 113 51 0.257 1.308

9 뷰 캐 넌 삼 성 3.05 26 153.2 60 52 14 0 151 10 144 53 0.252 1.32510 데스파이네 Ｋ Ｔ 3.41 30 169.0 74 64 11 0 158 10 153 75 0.244 1.349

4 루친스키 Ｎ Ｃ 2.72 26 158.2 59 48 14 0 131 12 149 54 0.219 1.1285 최 원 준 두 산 2.85 25 142.1 51 45 12 0 133 14 99 44 0.244 1.1826 고 영 표 Ｋ Ｔ 2.87 23 150.1 53 48 11 0 126 8 108 38 0.229 1.0057 원 태 인 삼 성 2.88 24 147.0 52 47 13 0 131 10 122 52 0.242 1.2268 켈 리 Ｌ Ｇ 2.97 26 154.2 53 51 12 0 136 11 124 65 0.237 1.236

순위 선수 팀 방어율 경기 이닝 실점 자책 승 세 안타 홈런 삼진 4사 피타율 WHIP패
깳평균자책점
1 미 란 다 두 산 2.30 25 156.1 44 40 13 0 121 11 204 54 0.211 1.1152 백 정 현 삼 성 2.60 24 138.2 48 40 13 0 126 13 94 51 0.245 1.2643 요 키 시 키 움 2.67 27 158.2 58 47 14 0 143 11 114 44 0.242 1.157

꺜볼링꺛꺛꺛 깳5인조 남자 고등부 결승=① 경기선발(경기), ② 경북선발(경
북), ③ 전남선발(전남) 깳5인조 여자 고등부 결승=① 인천선발(인천), ② 경기선
발(경기), ③ 경남선발(경남)꺜수영꺛꺛꺛 깳50m 배영 남자 고등부 결승=① 이수민(서울), ② 김동혁(경
기), ③ 강제민(강원) 깳50m 배영 여자 고등부 결승=① 상서연(경남), ② 김서
연(서울), ③ 김채영(인천) 깳200m 개인혼영 남자 고등부 결승=① 황선우(서
울), ② 이지형(인천), ③ 연희윤(대전) 깳200m 개인혼영 여자 고등부 결승=①
이송은(부산), ② 권우진(서울), ③ 김시진(경기) 깳400m 자유형 남자 고등부 결
승 종합=① 권희준(부산), ② 김륜겸(서울), ③ 오세범(경기) 깳400m 자유형 여
자 고등부 결승 종합=① 박시애(서울), ② 이채영(경기), ③ 이민지(강원)
깳400m 계영 남자 고등부 결승 종합=① 서울선발(서울), ② 강원체고(강원),
③ 경북선발(경북) 깳400m 계영 여자 고등부 결승 종합=① 서울선발(서울), ②
경기선발(경기), ③ 부산선발(부산)꺜유도꺛꺛꺛 깳-48kg급 여자 고등부 개인전 결승=노소현(강원) 지도승 정수
진(대구) 깳-52kg급 여자 고등부 개인전 결승=정나리(부산) 한판승 양지현(경
북) 깳-57kg급 여자 고등부 개인전 결승=김예지(경북) 한판승 김성은(충남) 깳-
63kg급 여자 고등부 개인전 결승=김지예(대구) 한판승 송윤아(경북) 깳-70kg
급 여자 고등부 개인전 결승=양지민(서울) 한판승 이예랑(경남) 깳-78kg급 여
자 고등부 개인전 결승=김지영(경기) 한판승 김수현(광주) 깳+78kg급 여자 고
등부 개인전 결승=이혜빈(경기) 지도승 이세은(충북) 깳무제한급 여자 고등부
개인전 결승=이혜빈(경기) 한판승 김유정(경남)꺜육상꺛꺛꺛 깳1500m 남자 고등부 결승=① 한승엽(서울), ② 김본규(경북),
③ 손세진(대구) 깳3000m 장애물 여자 고등부 결승=① 홍해인(충남), ② 이규
림(광주), ③ 박서연(경기) 깳7종 여자 고등부 결승=① 김주현(경북), ② 한이슬
(충남), ③ 김지원(경기) 깳4x100m 계주 남자 고등부 결승=① 경기선발(경기),
② 경남선발(경남), ③ 서울선발(서울) 깳4x100m 계주 여자 고등부 결승=①
경기선발(경기), ② 인천선발(인천), ③ 경북선발(경북) 깳4x400m 혼성 계주 고
등부 결승=① 전남선발(전남), ② 충남선발(충남), ③ 경기선발(경기) 깳10km
경보 남자 고등부 결승=① 이강희(경북), ② 김서진(경북), ③ 김가람(서울)
깳10km 경보 여자 고등부 결승=① 손혜정(충남), ② 오지현(충북), ③ 김예랑
(경북) 깳높이뛰기 남자 고등부 결승=① 권태현(경북), ② 최진우(울산), ③ 박
용배(경남) 깳세단뛰기 남자 고등부 결승=① 이경민(전남), ② 천영수(대전), ③
최영환(인천) 깳세단뛰기 여자 고등부 결승=① 지경희(전남), ② 김민지(경기),
③ 이하얀(경북) 깳원반던지기 남자 고등부 결승=① 장재덕(경북), ② 김성우
(충북), ③ 김광섭(경북) 깳장대높이뛰기 여자 고등부 결승=① 윤예린(부산), ②
이주연(경북), ③ 이지민(울산) 깳포환던지기 여자 고등부 결승=① 최하나(전
북), ② 류서연(경기), ③ 박소진(경북)꺜사이클꺛꺛 깳25km 도로 개인독주 남자 고등부 결승=① 홍승민(충남), ②
김민재(강원), ③ 신진수(대전) 깳15km 도로 개인독주 여자 고등부 결승=① 이
주은(경북), ② 천윤영(광주), ③ 김채연(전남)

NFL <12일>

깳경기결과
볼티모어 31 - 25 인디애나폴리스

아마추어경기예고 <13일>

꺜축구꺛꺛꺛 뀫2021 U리그(각 권역별 승인경기장)꺜배드민턴꺛 뀫제 31회 세계 남자 및 제 28회 세계 여자 단체 배드민턴 선수권대회(덴마크 아르후스)꺜골프꺛꺛꺛 뀫2021 KPGA 스릭슨투어 20회대회(사우스링스영암CC,오전7시20분)뀫2021KPGA머스코문라이트시니어오픈(김천포도CC,오후6시30분)


